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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한국과 미국의 초등수학 교과서(Harcourt Math) 비교 연구   

-1～2학년의 사칙연산 중심으로-

                                                                            

김  희  경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수학교육전공  

지도교수 최 근 배              

 수와 연산 영역은 초등학교 수학 교육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역 중에 

하나이며, 그 중 사칙연산은 수학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으로 숙달될 경우 수학 

학습에 많은 도움을 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사칙연산을 효율적으로 지

도하는 데에 도움이 되고자 우리나라와 미국의 교과서(Harcourt Math)를 비교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게 원리탐구 학습모형으로 사칙연산을 지도하고 그 과정에

서 연산의 성질을 인식․적용하도록 한다. 이때 반드시 전략이나 용어가 약속되

지는 않으며, 용어를 약속한 뒤에도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수준에 맞게 용어를 

재정의 하지 않을 때가 종종 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조작활동 및 전략을 이용하여 사칙 연산을 지도하고, 전

략이나 용어를 약속하여 사용하며 수준에 맞게 용어를 재정의 하고 있다. 

특히 곱셈식을 나타낼 때,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우리나라와 곱셈식을 표현하는 

데에 있어서 차이를 보인다.

 이들 모두에게 장․단점이 있으므로 교육과정의 주체인 교사가 알맞게 재구성

하여 학생을 가르치는 방향으로 이용한다면 바람직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저학년의 사칙연산, 한국과 미국의 교과서 분석, Harcourt M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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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수와 연산 영역은 초등학교 수학 교육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역 중에 

하나이다. 수는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문명의 시작과 

함께 발달된 것으로 역사적으로 가치가 높으며, 연산은 수학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으로 숙달될 경우 수학 학습에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또한 NCTM(2000)도 학생들은 수와 연산과 관련된 학습을 통해 수 감각을 발

달시키고, 사칙연산의 의미를 이해하여 유창하게 사용하고 합리적으로 어림하는 

과정을 통해 수학적 사고력과 유연성을 발달시키고 수학에 대한 자신감을 가져

야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초등학교 단계에서의 수와 연산에 대한 올바른 

개념 형성 및 연산의 기능 숙달이 수학학습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고 할 수 있

다.

 우리나라 2006년 개정 교육과정1)(교육인적자원부 고시 2006-75호, 이하 개정 

교육과정)의 초등수학 교과서는 기존의 6개 영역(수와 연산, 도형, 측정, 확률과 

통계, 문자와 식, 규칙성과 함수)을 5개의 영역(수와 연산, 도형, 측정, 확률과 

통계, 규칙성과 문제해결)으로 조정하고, 수준별 수업을 권장하였다. 이에 제7차 

교육과정에 적용했던 단계형 교육과정을 개정하여 “단계”라는 용어를 “학년”, 

“학기”의 용어로 바꾸며 교육 내용의 적정화를 꾀하였다.

 또한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수학적 의사소통 능력 및 수학의 정의적 측면을 강

조하였으며, 문서 체제의 단일화를 위해 수학과에만 제시되어 있었던 단계형 목

표를 삭제하고, 새롭게 학교 급별 목표를 제시하였다.

 우리나라가 국가 수준에서 교육과정을 만들고 교과서를 개발하는 한편, 미국은 

NCTM의 규준을 기반으로 하여 교과서를 편찬하고 있으므로, NCTM이 수학과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NCTM(2000)은 

수와 연산, 대수, 기하, 측정, 자료 분석과 확률의 5가지 내용 규준과 문제해결, 

추론과 증명, 의사소통, 연결성, 표현의 5가지 과정 규준을 제시하며 각각의 규

준을 모든 학년에 적용하나, 학년 간에 강조되는 정도를 매우 다양하게 하였다. 

1) 수학 및 영어과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은 2006년 8월 29일자로 개정 고시되었기 때문에 

‘2006년 개정 교육과정’이라고 한다. (교육과학기술부,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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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Pre-K(유치원)부터 2학년 단계에서는 수와 연산 규준을 가장 많이 강조하

였는데, 이로써 NCTM도 저학년 수준의 수학과 학습에서 수와 연산을 가장 중

요하게 생각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수학교육과 관련된 논문 및 서적에서 NCTM의 규준을 많이 인용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NCTM의 규준이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수학교육과정 

및 교과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우리나라 저학년 

초등학교 수학교육과정 및 교과서에도 NCTM이 저학년 수준의 수학과 학습에

서 중요하게 제시했던 수와 연산과 관련된 내용이 많이 나타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교육을 이끌어가는 핵심적인 주체인 교사는 교육과정 및 교과서를 이해

하고, 현행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얽매이지 않고 재구성하여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이에 NCTM(2000)이 제시한 규준에서 초등수학에 대한 시사점을 알아보고, 교

사들이 다른 나라의 교육과정 및 교과서를 바탕으로 수와 연산에 대한 내용을 

다양하게 재구성하여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에 도움이 되고자 우리나라와 미국

의 수학 교육과정 및 교과서를 비교하려고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우리나라의 교과서는 개정 교육과정 초등학교 1～2학년 수학 교과서(교육과학

기술부, 이하 교과부, 2009)를, 미국의 교과서는 Harcourt, Inc의 초등수학 교과

서인 Harcourt Math2)1～2(Harcourt, Inc, 2002)를 선택하여 수와 연산 영역 중 

2) 이 교과서의 구성 체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Unit을 구분하는 특별한 내용 없이 Chapter를 학습하며, 하나의 Chapter는 5~7개의 Lesson으로 

구성된다.

․하나의 Lesson 은 Learn, Check, Practice and Problem Solving, Mixed review and test     

  prep, Problem solving-thinker's corner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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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칙연산에 대한 내용을 주된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2. 연구절차 

 우리나라의 개정 교육과정과 NCTM(2000)의 규준에 나타난 초등수학 1～2학

년의 사칙연산과 관련된 목표를 비교하고, 개정 교육과정 초등학교 1～2학년 수

학 교과서와 미국 Harcourt, Inc.의 초등학교 1～2학년 단계의 Harcourt Math 

Grade 1～23)의 사칙연산과 관련된 내용을 비교․분석한다.

  3. 연구의 제한점

 2009년부터 단계적으로 개정 교육과정이 도입되어 교과서가 순차적으로 바뀜

에 따라 3～6학년까지는 제7차 교육과정에 해당함으로 제외하고, 개정 교육과정

이 처음 도입된 초등학교 1～2학년 단계의 수학교육과정 및 교과서를 살펴보았

다. 이에 각 학년 2학기 교과서는 아직 편찬되지 않았으므로 초등수학 교과서 

및 지도서 실험본(교과부, 2008)을 위주로 살펴보았으며, 수학교육과정은 해설서

(교과부, 2008)를 참고하였다. 

 또한 수와 연산 영역 중에서도 NCTM(2000)이 Pre-K(유치원)부터 2학년 단계

에서 가장 강조한 사칙연산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와 미국 Harcourt, Inc.의 초등학교 1～2학년 

단계에서의 사칙연산과 관련된 내용만을 비교․분석하였다. 

․Learn에서는 용어와 이 차시에서 필요한 수학적 아이디어, 방법 학습하고,

․Check에서는 앞에서 배운 개념을 알고 있는지 확인하고, 간단한 문제를 해결하고.

․Practice and Problem Solving에서는 이번 차시에서 배운 내용과 관련된 연습문제 해결하며,

․Mixed review and test prep에서는 다른 차시의 내용들과 혼합된 다양한 문제 해결하고,

․Problem solving-thinker's corner에서는 심화학습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해당 차시와 관련된  

  심화학습 문제를 제시한다(필수 항목은 아님).

3) 이를 줄여서 미국 교과서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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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의 실제

 우리나라의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제7차 교육과정과 달리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기간 10년에 걸친 총괄 목표 외에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학교 급별 

목표를 제시하였다. 하지만 수학과에만 제시되었던 단계별 목표는 그와 학습 내

용 사이에 중복이 심하다는 의견에 따라 삭제되었다(교육과학기술부, 2008). 

 우리나라가 개정 교육과정에서 단계별 목표를 삭제하고, 학교 급별 목표만 구

체화 한 것에 반하여 NCTM은 학년을 Pre-K～2, 3～5, 6～8, 9～12단계로 나

누고 규준을 세분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규준은 수학 수업에서 학생들이 학습하

고, 할 수 있게 되는 것에 관한 설명으로 5개의 내용 규준(수와 연산, 대수, 기

하, 측정, 자료 분석과 확률)과 5개의 과정 규준(문제해결, 추론과 증명, 의사소

통, 연결성, 표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각의 규준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 장에서는 본 주제와 관련된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초등학교 수학과 목표와 

NCTM(2000)이 제시한 수와 연산, 대수 규준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개정 교육과정과 NCTM(2000)의 규준에 나타난 수학과

의 목표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서와 Harcourt, Inc.의 교과서를 비교하기 전에, 각 나라

에서 초등학교 수학과 학습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개정 교육과정의 수학과 목표와 미국의 NCTM(2000)이 제시한 규준

을 보면 아래와 같다. 우리나라가 학교 급별의 목표를 제시하는 반면, NCTM은 

학생들이 성취해야할 목표와 이를 위한 단계별 목표를 세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는 수․연산과 관련된 영역이 수와 연산 영역 1가지인데 반해, 

미국은 수와 연산 규준 외에 또 하나의 영역으로 대수 규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보다 미국에서 수학적 용어 및 개념 학습을 중요시하며, 수

학적인 면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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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우리나라의 개정 교육과정 초등학교 수학과의 목표

교육과학기술부(2008)는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Ⅳ)에서 초등학교 수학과의 목

표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총괄목표> 기초적인 수학적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고 수학적으로 사고하고 의

사소통하는 능력을 길러,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

결하는 능력을 기르며, 수학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기른다.

<세부목표> 

가.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수학적으로 관찰하고 조직하는 경험을 통하

여 수학의 기초적인 개념, 원리, 법칙을 이해하는 능력을 기른다.

나. 수학적으로 사고하고 의사소통하는 능력을 길러,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기른다.

다. 수학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수학의 가치를 이해하며, 수학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기른다. (pp. 50-52) 

나. NCTM(2000)이 Pre-K～2 단계에서 제시한 수와 연산 규준

 NCTM(2000)이 Pre-K～2 단계에서 제시한 수와 연산의 규준은 다음과 같다.

1) 수, 수의 표현 방식, 수 사이의 관련성, 수 체계를 이해할 수 있다.

2) 연산의 의미와 연산들이 서로 어떻게 관련되는지 이해할 수 있다.

3) 유창하게 계산하고 합리적으로 어림할 수 있다.

 각 항목에 따른 Pre-K～2단계에서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수, 수의 표현 방식, 수 사이의 관련성, 수 체계를 이해할 수 있다.

 ․ 이해를 하면서 세고, 물건들이 몇 개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다.

 ․ 자리값과 십진수 체계에 대한 초기의 이해를 발달시키기 위해 다양한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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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활용할 수 있다.

 ․ 상대적 위치, 범자연수의 양, 수의 기수적 측면과 서수적 측면 및 그 관계

를 이해할 수 있다.

 ․ 범자연수에 대한 수 감각의 발달, 관련짓기, 합성하기, 분해하기 등의 유연

한 방식으로 범자연수를 표현하고 활용할 수 있다.

 ․ 다양한 물리적 모델과 표현을 활용하여, 표현하는 양에 대한 수 용어와 숫

자를 연결할 수 있다.

 ․ 1
4
, 1
3
, 1
2
 등과 같이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분수를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다.

2) 연산의 의미와 연산들이 서로 어떻게 관련되는지 이해할 수 있다.

 ․ 범자연수의 덧셈과 뺄셈의 다양한 의미를 이해하고, 덧셈과 뺄셈의 관련성

을 이해할 수 있다.

 ․ 범자연수를 더하고 뺀 결과를 이해할 수 있다.

 ․ 대상을 동일한 양으로 묶기, 동등하게 분할하기 등의 곱셈과 나눗셈을 수반

하는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

3) 유창하게 계산하고 합리적으로 어림할 수 있다.

 ․ 덧셈과 뺄셈에 초점을 두면서, 범자연수 계산을 위한 전략을 개발하고 사용

할 수 있다.

 ․ 덧셈과 뺄셈을 위한 기본적인 수 합성을 유창하게 다룰 수 있다.

 ․ 구체물 활용, 암산, 어림, 지필 계산, 계산기 등을 포함하여 계산을 위한 다

양한 방법과 도구를 활용할 수 있다.(NCTM, 2000/2007, p.454)

다. NCTM(2000)이 Pre-K～2 단계에서 제시한 대수 규준

 우리나라와 달리, NCTM(2000)은 수와 연산 규준 외에 따로 대수 규준을 제시

하였는데, Pre-K～2 단계에서 제시한 대수 규준은 다음과 같다.

1) 규칙성, 관계, 함수를 이해할 수 있다.

2) 대수 기호를 이용하여 수학적 상황과 구조를 표현하고 분석할 수 있다.

3) 수학적 모델을 활용하여 양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고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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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양한 맥락에서 변화를 분석할 수 있다.

 각 항목에 따른 Pre-K～2단계에서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규칙성, 관계, 함수를 이해할 수 있다.

․ 사물을 크기나 수 등의 속성에 따라 분류하고, 유목화하고, 정렬할 수 있다.

․ 소리 규칙성, 모양 규칙성, 간단한 수 규칙성 등과 같은 다양한 규칙성을 인

식하고, 기술하고, 확장할 수 있으며, 하나의 방식으로 표현된 규칙성을 다른 

방식의 표현으로 전환할 수 있다.

․ 반복 규칙성과 증가 규칙성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분석할 수 있다.

2) 대수 기호를 이용하여 수학적 상황과 구조를 표현하고 분석할 수 있다.

․ 교환법칙과 같은 연산의 일반적인 원리나 성질을 특정한 수를 활용하여 예

시할 수 있다.

․ 구체적 조작물, 그림, 언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고안된 기호 표기법이나 수학

적인 기호 표기법을 이해할 수 있다.

3) 수학적 모델을 활용하여 양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고 이해할 수 있다.

․ 범자연수의 덧셈, 뺄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을 물건, 그림, 기호 등으로 

표현할 수 있다.

4) 다양한 맥락에서 변화를 분석할 수 있다.

․“어느 학생의 키가 더 많이 컸다”와 같은 질적인 변화를 기술할 수 있다.

․“한 학생이 일 년에 5cm 컸다”와 같은 양적인 변화를 기술할 수 있다. 

(NCTM, 2000/2007, p.456)

  2. 각 학년별 지도내용 체계 표와 수학적 용어의 비교

 우리나라의 개정 교육과정 초등수학 교과서와 미국 초등수학 교과서 중 하나

인 Harcourt Math의 사칙 연산과 관련한 내용은 전반적으로 비슷하지만, 세부

적인 내용에서 차이점이 있다. 미국의 경우, 나선형 교육과정을 따르고 있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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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용어(<표Ⅲ-1> 참조)는 각 단계를 거치며 점차 수학적인 면을 강조하며 약

속4)하여 사용하고, 우리나라 개정 교육과정에서 도입하지 않은 용어5)도 사용하

고 있다. 또한 미국은 나선형 교육과정에 의하여 우리의 교육과정보다 교과내용

을 반복(<표Ⅲ-2>, <표Ⅲ-3> 참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다

음 장의 내용 전반에 대한 비교 분석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3. 1～2학년 사칙연산과 관련된 내용 비교분석

가. 1～2학년 초등수학 교과서의 내용 전반에 대한 비교 분석

1) 연산 학습의 범위 : 두 교과서 모두 덧셈․뺄셈․곱셈을 다루고 있으나, 우

리나라는 2학년에 나눗셈을 도입하지 않고, 3학년에서 곱셈구구 범위의 나눗셈

을 도입하는 반면에 미국은 2학년 2학기에 조작활동을 통해 나눗셈을 도입한다

([그림Ⅲ-1] 참조). 이는 미국의 나선형 교육과정 때문으로, 2학년 2학기에 실생

활과 관련된 상황에서 동수누감을 이용하여 나눗셈의 의미를 이해하는 기회를 

먼저 제공한 후, 3학년에서 본격적으로 수학적인 측면에서의 나눗셈을 학습하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가 2학년 2학기에 [그림Ⅲ-2]와 [그림Ⅲ-3]처럼 2～9단의 곱셈 

구구, 어떤 수에 1 또는 0을 곱한 곱셈을 학습하는 반면에 미국의 경우, [그림

Ⅲ-4]처럼 2학년 2학기에는 2, 5단의 곱셈구구 및 어떤 수에 10을 곱하는 곱셈

만 학습하고 그 외의 곱셈구구는 3학년 1학기에서 학습한다. 

4) 미국의 경우, 용어를 중복․심화하여 도입하며 학년별로 수준에 맞는 용어로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식은 1학년에서 문장(number sentence)으로 약속하지만, 4학년에서는 등식(equation)

으로 약속한다. 

<1학년> Number sentence uses an equal sign to indicate the expressions on either side of 

the equal sign stand for the same number.

<4학년> Equation is a number sentence. It used an equal sign to show that two amounts are 

equal.

5) 미국의 경우, 전략과 관련된 용어, 수학적 법칙과 관련된 용어, 기호와 관련된 용어 등 우리나

라보다 수학적인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표-Ⅲ-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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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Ⅲ-1> 우리나라와 미국 교과서의 저학년 사칙 연산의 용어와 기호

    내용

교과서

학년 

용어와 기호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 (우리나라) Harcourt Math (미국)

1학년
덧셈, 뺄셈, ~ 보다 크다, ~보다 작다, +, 

―,  =, >, <

합계(in all), 합(sum), 더하기(+), 등호

(equal), 덧셈문장(addition sentence), 순

서(order property), 세기전략(count on), 

두 배로 하기(doubles), doubles plus one, 

규칙(rule), 수식(number sentence), 10 

만들기 전략(make a ten)

빼기(―), 차(difference), 뺄셈문장

(subtraction sentence), 거꾸로 세기

(count back), 수직선(number line), 관련

된 사실(related facts), 사실 족(fact 

family)

2학년  곱, 곱셈, 곱셈구구, 분수, ×

순서(order), 가수(addend), 합(sum), 

0(zero), 등호(equals), 세기전략(count 

on), ~보다 크다(greater), 두 배로 하기

(doubles), doubles plus one, 10 만들기 

전략(make a ten), 수식(number 

sentence), 미지수(missing number), 받

아 올림․내림(regroup), 어림(estimate), 

반올림(round), 암산(mental math)

뺄셈(subtract), 차(difference), 거꾸로 세

기(count back), 사실 족(fact family)

곱셈(multiply), 곱(product), arrays, 곱

셈문장(multiplication sentence)

나눗셈(divide), 몫(quot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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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Ⅲ-1] 나눗셈의 도입 (Harcourt, Inc, 2002, <2-2>, p.436～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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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Ⅲ-2] 곱셈구구 지도계획 (교과부, 2008, <수학지도서 2-2(실험본)>, p79)

[그림Ⅲ-3] 1, 0단의 곱셈 구구 (교과부, 2008, <수학 2-2(실험본)>, p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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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Ⅲ-4] Unit 6 지도계획 (Harcourt, Inc, 2002, 지도서 <2-2>, p.446B)

2) 용어의 도입 : 우리나라의 교과서는 내용전개상 용어의 암묵적인 이해를 요

구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덧셈식”이라는 용어를 약속하지 않으면서 “덧

셈식을 쓰고 읽어 보시오”라고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것이다.

 박교식(2005)은 이처럼 우리나라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에서 정의되지 않은 채 

사용되는 용어를 “무정의 용어”라고 하였으며, 이는 정의, 공리, 공준으로부터 

시작하는 엄밀한 공리적 체계로서의 수학에서는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박교식이 그의 연구에서 제시한 무정의 용어 중 본 연구와 관련된 용어에는 

‘덧셈’, ‘덧셈식’, ‘뺄셈’, ‘뺄셈식’, ‘수를 모으다’, ‘식’, ‘곱셈’, ‘곱셈구구’, ‘곱’, ‘자리 

값’ 등이 있다. 그는 이 중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은 정황상 무엇을 의미

하는지 알 수 있으므로 학교수학에서 무정의 용어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보고 

있으나, 이들을 제외한 용어들은 모두 정의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미국의 경우, 같은 용어라 하더라도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수학적으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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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화 시켜 약속하고 있다. 또한 전략, 법칙, 기호 등을 약속하여 사용함으로써 

수학적 개념 형성 및 연산 기능의 숙달에 효율성을 꾀하고 있다.

 가) 연산과 관련된 용어 : 앞서 예를 든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1학년 1학기 

수학 교과서에서 덧셈을 약속할 때 “덧셈식”이라는 용어를 따로 약속하지 않으

면서, “덧셈식을 쓰고 읽어보시오”라는 문제를 제시([그림Ⅲ-5] 참조)하여 내용 

전개상 암묵적인 이해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1학년에서 덧셈 기호(+)와 등호(=)를 사용하여 덧셈을 나타

내는 식을 덧셈문장이라 약속하며 addition sentence라는 용어로 정의하고 있다. 

문장(sentence)은 차차 학년이 올라가며 4학년에서 등식(equation)이라고 약속

([그림Ⅲ-6] 참조)되는데, 이는 학생들의 인지발달 수준에 알맞게 점차 수학적 

용어로 개념을 정교화 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Ⅲ-5] 무정의 용어 “덧셈식” 사용 (교과부, 2009, <1-1>, p.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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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Ⅲ-6] 등식의 정의 (Harcourt, Inc, 2002, 지도서 <4-1>, p.164)

 나) 전략과 관련된 용어 : 우리나라의 경우, 덧셈과 뺄셈을 계산할 때 전략을 

따로 약속하지 않고 활동을 통해 연산의 성질 등을 인식([그림Ⅲ-7, Ⅲ-8] 참

조)하도록 한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세기전략([그림Ⅲ-9] 참조), 두 배로 하기 

전략([그림Ⅲ-9] 참조), 10 만들기 전략, 사실 족, 거꾸로 세기 등의 전략을 약속

하고 반복 학습하여 전략을 숙달하도록 한다. 이것으로 미국의 경우 수학적인 

용어를 좀 더 빨리 도입하고 학년이 올라가면서 수학적으로 정교화 시키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사실 족을 학습하는 것은 덧셈의 교환 법칙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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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Ⅲ-7] 덧셈식, 뺄셈식 만들기 (교과부, 2009, <1-1>, pp.68～69)

[그림Ⅲ-8] 덧셈과 뺄셈의 관계 (교과부, 2009, <2-1>, p.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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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Ⅲ-9] 세기 전략, 두 배로 하기 전략 (Harcourt, Inc, 2002, <1-1>, p.64)

 특히, 미국은 사실 족(fact family)([그림Ⅲ-10] 참조)과 관련된 사실(related 

fact)([그림Ⅲ-11] 참조)이라는 용어를 도입하여 덧셈과 뺄셈의 역연산 관계를 

인식하고, 뺄셈의 검산에 덧셈을 사용([그림Ⅲ-12] 참조)하는 등 역연산 관계를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계산에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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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Ⅲ-10] 사실 족 (Harcourt, Inc, 2002, <1-1>, p.113)

[그림Ⅲ-11] 관련된 사실 (Harcourt, Inc, 2002, <1-1>, p.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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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Ⅲ-12] 역연산으로의 덧셈․뺄셈 (Harcourt, Inc, 2002, <1-1>, p.97)

 다) 법칙과 관련된 용어 : 우리나라의 경우 교환 법칙([그림Ⅲ-13] 참조), 결합 

법칙을 용어로 정리하지 않고 활동을 통해 인식하도록 하지만, 미국의 경우 용

어로 약속([그림Ⅲ-14, Ⅲ-15, Ⅲ-16] 참조)하여 도입하고 학습한다.

 라) 기호와 관련된 용어 : 우리나라의 경우, 부등호를 따로 약속하지 않고 부

등식을 나타내는 기호의 하나로 사용하는 반면에, 미국은 용어로 도입([그림Ⅲ

-17, Ⅲ-18]하여 사용한다. 또한 우리나라가 2학년 1학기 6단원 식 만들기(규칙

성과 문제해결 영역)에서 [그림Ⅲ-19]처럼 □로 나타내는 어떤 수를 미지수로 

약속하는 데에 반해, 미국은 수와 연산 영역의 연산 과정에서 미지수(missing 

number)를 도입([그림Ⅲ-20] 참조)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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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Ⅲ-13] 두 수 바꾸어 더하기 (교과부, 2009, <1-1>, p.70)

[그림Ⅲ-14] 덧셈의 교환 법칙 정의 (Harcourt, Inc, 2002, <1-1>,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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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Ⅲ-15] 덧셈의 교환 법칙 (Harcourt, Inc, 2002, <1-1>, p.17)

[그림Ⅲ-16] 곱셈의 교환 법칙 (Harcourt, Inc, 2002, <2-2>, p.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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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Ⅲ-17] 부등호의 약속(1) (Harcourt, Inc, 2002, <1-1>, p.142)

[그림Ⅲ-18] 부등호의 약속(2) (Harcourt, Inc, 2002, <1-1>, p.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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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Ⅲ-19] 어떤 수를 □로 나타내기 (교과부, 2009, <2-1>, pp.82～83)

[그림Ⅲ-20] 미지수의 약속 (Harcourt, Inc, 2002, <2-1>, p.32,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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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표현의 차이 : 우리나라와 미국은 문화적 차이로 인해, 사칙연산을 하는 데

에 방향에서 차이가 있다.

 가) 가로 셈, 세로 셈 : 우리나라의 경우, 한 자리 수의 덧셈과 뺄셈([그림Ⅲ

-7] 참조) 또는 한 자리 수끼리의 곱셈을 계산할 때 가로 셈으로만 제시하지만 

미국의 경우 가로 셈과 세로 셈을 동시에 제시([그림Ⅲ-21, Ⅲ-22, Ⅲ-23] 참조)

하여 덧셈․곱셈을 할 때 방향이나 순서는 각각의 합․곱에 영향을 주지 않는

다는 사실을 인식하도록 한다.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연산의 성질에 대한 

활동이 많으며, 받아 올림이 없는 덧셈 계산도 세로 식으로 제시함으로써 후에 

자리 값 학습에 밑바탕이 되도록 한다.  

[그림Ⅲ-21] 세로 식으로 덧셈하기 (Harcourt, Inc, 2002, <1-1>, 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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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Ⅲ-22] 세로 식으로 뺄셈하기 (Harcourt, Inc, 2002, <1-1>, p.49)

 [그림Ⅲ-23] 세로 식으로 곱셈하기 (Harcourt, Inc, 2002, <2-2>, p.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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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곱셈의 표현 : 우리나라는 4개씩 5묶음을 4+4+4+4+4=20으로 쓰고, 4의 5배

라고 나타내며 곱셈식으로 4×5=20이라고 약속한다(5행 4열)([그림Ⅲ-24] 참조).  

하지만, 미국은 우리나라와 반대의 순서로 4의 3배를 곱셈식 3×4=12로 나타낸

다(3행 4열)([그림Ⅲ-25, Ⅲ-26] 참조). 즉, 우리나라와 미국은 행과 열의 순서를 

반대로 하여 곱셈식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Ⅲ-24] 우리나라의 곱셈표현 (교과부, 2009, <수학 2-1>, p.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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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Ⅲ-25] 미국의 곱셈표현(1) (Harcourt, Inc, 2002, <2-2>, p.413)

 [그림Ⅲ-26] 미국의 곱셈표현(2) (Harcourt, Inc, 2002, <2-2>, p.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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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우리나라에서는 곱셈에서의 수를 연산자의 개념으로 본 것이라 할 수 있

으며, 이것은 곱셈을 함수로 본다는 것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즉, 

2는 하나를 두 배로 하는 연산자, 3은 하나를 세 배로 하는 함수로 볼 수 있다.

               

                    ★

           연산자 2 ↓ (하나를 두 배로 함)

                  ★  ★

           연산자 3 ↓ (하나를 세 배로 함)

                         ★★★ ★★★

<2×3을 연산자의 관점으로 본 경우>

 이처럼 수를 연산자(함수) 관점으로 봤을 때,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쓰는 일반

적인 함수의 합성 방향(←)과 반대가 되어 함수 합성 방향의 일관성 문제가 제

기될 수 있다. 곱셈의 방향과 함수의 합성 방향을 같게 하기 위해서는 [그림Ⅲ

-27]의 아래 표현처럼 함수 앞 쪽에 미지수를 써서 나타내야 한다.

 [그림Ⅲ-27] 함수의 표현 (Fraleigh, John B. 1982, p.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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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은 방향에서의 일관성 문제는 행렬의 표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

림Ⅲ-28]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행렬을 나타낼 때는 행과 열의 순서로 나타내

지만, 곱셈 모델링(직사각형 형태의 나열)을 곱셈식으로 나타낼 때는 열과 행의 

순서로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로써 우리나라의 곱셈은 모델링에서 

행과 열의 위치가 바뀌어 쓰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Ⅲ-28] 행렬의 표현 (대학수학교재편찬위원회, 2001, p.2)

 반면, 미국의 경우에는 함수의 합성 방향과 행렬의 표현, 곱셈에서의 모델링의 

방향에 일관성이 있다. 이는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미국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가로 쓰기를 하므로 가로(행)로 묶어 세기

를 하지만, 우리나라와 어순이 같지 않음으로 인하여 2의 3배를 3×2라고 곱셈

식을 반대로 표현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어순이 같은 일본은 [그림Ⅲ-29]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

라처럼 3의 4배를 3×4라고 표현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달리 세로쓰기를 하므

로 묶어 세기를 할 때는 세로(열)로 묶는다. 그로 인하여 일본은 행렬의 표현과 

곱셈 모델링의 방향에 일관성을 가질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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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Ⅲ-29] 일본의 곱셈 표현(1) (澤田利夫 外 23名, 2001, p.13)

[그림Ⅲ-30] 일본의 곱셈 표현(2) (澤田利夫 外 23名, 2001, 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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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받아 올림․받아 내림 : 우리나라의 경우 받아 올림․받아 내림이라는 용

어를 사용하지만, 미국의 경우 받아 올림․받아 내림을 regroup이란 용어로 단

일하여 사용([그림Ⅲ-31, Ⅲ-32] 참조)한다. 이는 regroup라는 단어에 재조직한

다는 의미가 담겨 있으므로, 하나의 단어로 받아 올림․받아 내림으로 사용가능

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Ⅲ-31] 받아 올림 (Harcourt, Inc, 2002, <2-1>, p.156)

 [그림Ⅲ-32] 받아 내림 (Harcourt, Inc, 2002, <2-2>, p.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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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자리 값 표현 : 우리나라의 경우, 덧셈․뺄셈의 세로 알고리즘을 도입할 

때 자리 값의 위치에 맞춰 세 자리의 수를 곧바로 쓰지만([그림Ⅲ-33] 참조), 

미국의 경우 각 자리 값에 맞게 표의 형식으로 제시하여 자리 값을 확실하게 

인식하도록 한 후, 세 자리의 수를 자리 값 위치에 맞게 쓴다([그림Ⅲ-34] 참

조). 

[그림Ⅲ-33] 우리나라의 자리 값 표현 (교과부, 2009, <2-1>, 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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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Ⅲ-34] 미국의 자리 값 표현 (Harcourt, Inc, 2002, <2-2>, p.373, 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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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각 학년별 세부적인 분석

<표Ⅲ-2> 우리나라와 미국 교과서의 1학년에서 사칙 연산 지도내용

    내용

교과서

학년 

사칙 연산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 (우리나라) Harcourt Math (미국)

1학년

♣간단한 수의 덧셈과 뺄셈

① 덧셈․ 뺄셈의 상황 및 덧셈․ 뺄셈 

의미 이해

② 한 자리 수끼리 덧셈 ․ 뺄셈 

③ 10 모으기와 가르기로 10에 대한 보수 

찾기

{합이 10이 되는 덧셈식과 ‘10-(한 자리 

수)’인 뺄셈식 이용}

④ ‘(두 자리 수) - (한 자리 수)’의 계산

⑤ 덧셈과 뺄셈의 관계 이해

⑥ 한 자리 수인 세 수의 덧셈 ․ 뺄셈

♣두 자리 수의 덧셈과 뺄셈

① 두 자리 수의 범위에서 받아 올림․내

림 없는 덧셈 ․ 뺄셈

② 덧셈 ․ 뺄셈 활용하여 실생활 문제의 

해결

♣간단한 수의 덧셈과 뺄셈

①덧셈․ 뺄셈의 상황 및 덧셈․ 뺄셈 의

미 이해

② 한 자리 수끼리 덧셈 ․ 뺄셈

(첨가, 구잔의 상황을 먼저 학습)

③ 7~10 모으기와 가르기로 보수 찾기

{합이 7~10이 되는 덧셈식과 ‘(7~10)-한 

자리 수’인 뺄셈식 이용}

④ ‘(두 자리 수) - (한 자리 수)’의 계산

-거꾸로 세기, 사실족, 두 배로 하기 전략 

이용

-합이 12, 14, 18, 20 이내에서 덧셈

-피감수가 12, 14, 18, 20 이내에서 뺄셈

⑤ 덧셈과 뺄셈의 관계 이해

-덧셈․뺄셈의 역연산 관계, 사실 족

⑥ 한 자리 수인 세 수의 덧셈 ․ 뺄셈

-덧셈의 결합, 교환 법칙 사용

※ 세로 덧셈 ․ 뺄셈 식(식의 방향은 관

계없음)

다양한 전략 이용-세기전략, 두 배로 하

기 전략, doubles plus one, 0 더하기 또는 

빼기, 10 만들기 전략, 사실족, 거꾸로 세

기

♣두 자리 수의 덧셈과 뺄셈

① 두 자리 수의 범위에서 받아 올림․내

림 없는 덧셈 ․ 뺄셈

② 덧셈 ․ 뺄셈 활용하여 실생활 문제의 

해결

③ 두 자리 수의 범위에서 받아 올림이 

있는 두 자리 수 + 한 자리 수, 두 자리 

수 - 한 자리 수 도입 (자리 값, 수모형 

이용. 알고리즘 없음)

※ 두 교과서의 차이에 음영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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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교과서

학년 

사칙 연산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 (우리나라) Harcourt Math (미국)

2학년 

♣두 자리 수의 덧셈과 뺄셈

① 두 자리 수의 범위에서 받아 올림․내

림 있는 덧셈 ․ 뺄셈

② 두 자리 수의 범위에서 세 수의 덧셈 

․ 뺄셈

③ 덧셈과 뺄셈의 관계 이해

♣세 자리 수의 덧셈과 뺄셈

① 세 자리 수의 범위에서 덧셈 ․ 뺄셈

② 세 자리 수의 범위에서 세 수의 덧셈 

․ 뺄셈

③ 덧셈 ․ 뺄셈 활용하여 실생활 문제의 

해결

♣곱셈

① 곱셈의 상황 및 곱셈의 의미 이해

② 곱셈구구 이해, 한 자리 수의 곱셈

-2, 5, 3, 4, 6, 7, 8, 9, 1, 0단의 곱셈구구

※ 1학년의 내용 복습

♣두 자리 수의 덧셈과 뺄셈

① 두 자리 수의 범위에서 받아 올림․내

림 있는 덧셈 ․ 뺄셈

②덧셈과 뺄셈의 관계 이해 - 역연산(검

산이용)

③두 자리 수의 합․차 어림, 암산하기

※ 세로 덧셈 ․ 뺄셈 식(식의 방향은 관

계없음)

♣세 자리 수의 덧셈과 뺄셈

① 세 자리 수의 범위에서 덧셈 ․ 뺄셈

-받아 올림 2번, 받아 내림 1~2번

②덧셈 ․ 뺄셈 활용하여 실생활 문제의 

해결

-돈 계산

♣곱셈

① 곱셈의 상황 및 곱셈 의미 이해(동수누

가)

-곱셈 교환법칙, 가로와 세로 식

② 곱셈구구 이해, 한 자리 수의 곱셈

-어떤 수에 2, 5, 10을 곱함(그 외 없음)

♣나눗셈

① 나눗셈의 상황 및 나눗셈의 의미 이해

-분할(등분제, 포함제), 동수누감

<표Ⅲ-3> 우리나라와 미국 교과서의 2학년에서 사칙 연산 지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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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덧셈․뺄셈

 우리나라 교과서와 미국 교과서 모두 간단한 수의 덧셈과 뺄셈, 받아 올림이 

없는 두 자리 수의 덧셈․뺄셈, 받아 올림․받아 내림이 있는 덧셈 뺄셈, 세 자

리 수의 범위에서 덧셈․뺄셈을 가르친다. 

 가) 간단한 수의 덧셈과 뺄셈

  (1) 덧셈․뺄셈의 상황 및 덧셈․뺄셈 의미 이해

  (가) 우리나라 교과서 : 덧셈과 뺄셈을 학습하기 이전에 2～9까지의 수를 가

르기․모으기 활동([그림Ⅲ-35, Ⅲ-36] 참조)을 하며 보수의 개념을 학습하여 

뺄셈을 도입하고, 뺄셈으로 확장한다. 활동은 구체물→반구체물→수의 순서로 

전개하며 덧셈 식․뺄셈식에 대한 용어의 약속 없이6) 식을 쓰고 읽는 방법을 

도입한다.

[그림Ⅲ-35] 두 수로 가르기 (교과부, 2009, <1-1>, p.56)

6) 박교식(2005)은 이를 무정의 용어라고 칭하였다. 무정의 용어는 특별한 정의 없이 정황상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을 때 사용하는 것으로, 덧셈․뺄셈은 무정의 용어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

고 본다([그림Ⅲ-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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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Ⅲ-36] 두 수를 모으기 (교과부, 2009, <1-1>, p.57)

    (나) 미국 교과서 :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한 자리 수의 덧셈․뺄셈을 도

입할 때, 더하기(plus), 등호(equal), 합(sum), 덧셈문장(addition sentence), 뺄셈

(subtraction), 빼기(minus), 차(difference), 뺄셈문장(subtraction sentence) 등의 

용어를 도입7)하고, 덧셈의 합병 상황을 지도할 때 같은 의미의 여러 가지 단어

를 쓸 수 있음8)을 지도한다.

 활동은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이야기→모델→상징(숫자)의 순서를 거치지만, 활

동을 통한 원리의 학습보다 전략을 이용한 학습의 비중이 크다.

7) 미국은 나선형 교육과정에 따라 수학적인 용어를 우리나라보다 빨리 도입하고 반복하여 제

시한다. 예를 들어 덧셈 문장에서의 문장은 점차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등식이라는 용어로 정

의한다([그림Ⅲ-6] 참조). 

8) 합을 구할 때, in all 뿐만 아니라, in both groups, altogether라는 표현을 쓸 수 있도록 지

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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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Ⅲ-37] 거꾸로 세기 전략 (Harcourt, Inc, 2002, <1-1>, p.93)

 0은 주사위 모델을 이용하여 아무것도 없는 상태의 것으로 지도하는데, 우리나

라가 활동 중에 0을 다루고 있는 반면, 미국은 어떤 수에 0을 더하면 합은 원래 

수와 같다는 성질을 인식([그림Ⅲ-38] 참조)하도록 한다. 더불어 뺄셈에서도 어

떤 수에서 같은 수 또는 0 빼기를 지도(어떤 수에서 같은 수를 빼면 답은 0이 되

고, 어떤 수에서 0을 빼면 답은 자기 자신이 된다, [그림Ⅲ-39] 참조)하여 0의 개

념을 뺄셈의 전략으로 사용하는 등 수 감각을 기를 수 있는 활동9)을 많이 한

다.

9) 미국의 경우, 직관적으로 문제를 읽고 수의 크기를 판단하여 수 감각을 기르는 데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많이 한다. 뺄셈을 한다는 것은 원래의 그룹에서 원소를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뺄셈을 하면 수의 크기가 작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예를 들어 6개의 사과가 있었는데 

2개를 먹었을 때, 남아있는 사과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에서 학생들이 먹어서 사과가 없어졌으

므로 원래 있던 사과의 수보다는 작아져야하고 덧셈이 아닌 뺄셈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직

관적으로 느낄 수 있으며 이것을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그림Ⅲ-4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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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Ⅲ-38] 어떤 수에 0 더하기 (Harcourt, Inc, 2002, <1-1>, p.11)

 [그림Ⅲ-39] 자기 자신 또는 0 빼기 (Harcourt, Inc, 2002, <1-1>, p.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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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Ⅲ-40] 연산 선택하기 (Harcourt, Inc, 2002, <1-1>, p.115)

  (2) 한 자리 수끼리 덧셈․뺄셈 

  (가) 우리나라 교과서 : 한 자리 수끼리 덧셈․뺄셈을 학습하며, 교환법칙이라

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으나, 두 수의 순서를 바꾸어 더하여 순서는 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활동을 통해 인식([그림Ⅲ-13] 참조)하도록 한다.

  (나) 미국 교과서 : 색칠하기를 통해 2+1, 1+2처럼 덧셈에서 수의 순서를 바

꿔도 계산결과가 같은 덧셈들을 지도하며 교환 법칙(Order Property)이라는 용

어를 도입([그림Ⅲ-15] 참조)한다. 또한, 받아 올림이 없는 한 자리 수의 덧셈에

서도 주사위 그림을 이용하여 덧셈의 세로 셈([그림Ⅲ-21] 참조)을 도입한다.

 또한, 덧셈․뺄셈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 덧셈․뺄셈을 쉽고 빠르게 하는 데

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전략10)과 방법11)들을 지도하고, 연습12)하며 실생활의 

10) 덧셈을 할 때 세기 전략([그림Ⅲ-9] 참조), 두 배로 하기 전략(곱셈 구구 2단과 관련됨),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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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도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Ⅲ-41] 실생활의 문제 해결하기 (Harcourt, Inc, 2002, <1-1>, p.25)

더하기, 10 만들기 전략을, 뺄셈을 할 때 거꾸로 세기([그림Ⅲ-37] 참조), 수직선 이용하기 등의 

전략을 사용한다. 이때 세기 전략과 거꾸로 세기 전략의 단점에 대해서도 알 수 있도록 한다. 

세기 전략은 하나, 두 개 더 많은 수를 계산하는 데에는 효율적인 전략이지만, 세 개 이상 많

은 수를 계산할 때에는 오류가 많이 생기므로 효율적이지 못하며, 거꾸로 세기 역시 어떤 수보

다 1～3 작은 수를 계산할 때는 효율적이지만, 그 이상의 뺄셈에서는 효율적이지 못하다. 

11) 예를 들어, 합이 9가 되는 수식에서는 더해지는 수가 9에서 4까지 하나씩 줄어들면, 더하

는 수는 0에서 5까지 하나씩 증가됨을 알게 한다. (두 수를 바꾸어 더하는 경우 같은 것으로 

봄)

12) ‧ 덧셈 성질을 숙달하는 단계 - ① 덧셈의 의미를 이해한다. 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

율적인 전략을 발달시킨다. ③ 즉각적인 계산이 가능하도록 한다.

‧ 뺄셈 성질을 숙달하는 단계 - ① 덧셈, 뺄셈의 의미를 이해한다. ② 역연산으로서의 덧셈, 뺄

셈의 관계를 이해한다. ③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전략을 연습하고 발달시킨다. ④ 

이러한 전략들의 적용을 연습한다. ⑤ 즉각적인 계산이 가능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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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10 모으기와 가르기로 10에 대한 보수 찾기

    {합이 10이 되는 덧셈식과 ‘10-(한 자리 수)’인 뺄셈식 이용}

  (가) 우리나라 교과서 : 10을 두 수로 가르기13) 및 10이 되게 두 수 모으기 

활동([그림Ⅲ-35, Ⅲ-36] 참조)을 통해 합이 10이 되는 더하기․10에서 빼기를 

학습하도록 한다. 이때 구체물과 반구체물, 수모형, 수직선을 이용한다.

 [그림Ⅲ-42] 뺄셈식 만들기 (Harcourt, Inc, 2002, <1-1>, p.53)

  (나) 미국 교과서 : 3+4, 2+5, 0+7, 1+6, 5+2, 4+3, 7+0, 6+1은 7칸, 6+2, 5+3, 

2+6, 3+5, 4+4, 0+8, 8+0, 1+7, 7+1은 8칸, 이와 같은 방법으로 9칸과 10칸도 색

13) 우리나라가 가르기를 이용한 보수 개념 학습을 중시하는 반면, 미국은 같은 세 개의 수를 

이용하여 만들 수 있는 뺄셈식 2가지를 만들어 보게 함으로써 후에 사실 족의 학습을 가능하

게 하여 덧셈과 뺄셈의 관계를 좀 더 쉽게 이해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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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할 수 있으므로 두 수를 더하여 7, 8, 9, 10이 되는 숫자의 조합을 알 수 있도

록 한다(모으기의 개념을 덧셈 식으로 함께 학습함).

 우리나라가 가르기, 모으기 활동을 통해 덧셈․뺄셈의 토대를 마련하는 반면

에, 미국은 덧셈과 뺄셈의 역연산 관계를 이용하여 이미 학습한 덧셈 조합([그

림Ⅲ-43] 참조)을 이용하여 뺄셈 문제를 해결14)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Ⅲ-43] 합이 7이 되는 수 찾기 (Harcourt, Inc, 2002, <1-1>, p.19)

14) 합이 7, 8, 9, 10이 되는 덧셈 식을 만들어 보도록 하고, 뺄셈은 덧셈과 역연산의 관계이므

로, 덧셈을 이용하여 7에서 뺄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방법(조합)을 찾아보도록 한다. 같은 방법

으로 덧셈을 이용하여 8, 9, 10에서 어떤 수를 빼어 뺄셈식을 만들 수 있는 조합을 찾도록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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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미국은 가르기․모으기를 통해 보수의 개념을 이용한 뺄셈보다는 [그림

Ⅲ-44]처럼 사실 족 등의 전략을 이용한 뺄셈 활동을 더 많이 하고 있다.

 [그림Ⅲ-44] 사실 족을 이용한 뺄셈 (Harcourt, Inc, 2002, <1-1>, p.109)

  (4) ‘(두 자리 수) - (한 자리 수)’의 계산

  (가) 우리나라 교과서 : 수모형을 이용하여 받아 내림이 있는 몇십 몇과 몇의 

차를 알아보는 활동을 가능하게 한다. 

  (나) 미국 교과서 : 두 자리 수에서 한 자리 수를 빼는 활동을 할 때, 거꾸로 

세기, 사실 족15), 두 배로 하기 전략 등을 사용한다. 거꾸로 세기 전략을 이용할 

때는 수직선을 활용하여 뺄셈을 쉽게16) 할 수 있도록 한다. 



- 44 -

 또한 합이 1217), 14, 18, 20 이내에서의 덧셈, 피감수가 12, 14, 18, 20 이내에서 

뺄셈을 하도록 하며, 덧셈에서는 교환법칙이 성립하지만, 뺄셈에서는 교환법칙

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3-6이라고 쓰지 않도록 주의 점을 인식하도록 한다. 

  (5) 덧셈과 뺄셈의 관계 이해

  (가) 우리나라 교과서 : 우리나라에서는 덧셈과 뺄셈이 역연산 관계임을 명시

하지는 않고 덧셈 식을 보고 뺄셈식 만들기, 뺄셈식을 보고 덧셈 식 만들기([그

림Ⅲ-7] 참조)를 활동으로 하고 있다.

 

  (나) 미국 교과서 : 관련된 사실(related facts)을 이용하여 덧셈․뺄셈의 역연

산 관계를 파악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그림Ⅲ-12]처럼 합병의 상황을 이용한 

7+3=10의 덧셈 식을 제시하고, 같은 식에서 구잔의 방법을 통해 10-3=7의 뺄셈

식을 만들어, 덧셈 식에서 뺄셈식을 유도하는 방법을 지도하는 것이다. 그와 같

은 방법으로 6에 3을 더해 합 9를 구한 뒤, 3을 제거하는 뺄셈식 9-3을 만들어 

차 6을 구할 수도 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사실 족(fact family)의 용어를 도입18)한다. 

15) 덧셈과 뺄셈의 관계를 이해하도록 한다. 즉, 세 수를 이용하여 2개의 덧셈식과 2개의 뺄셈

식을 만들 수 있는 데, 사실 족인 세 수를 이용하여 덧셈․뺄셈을 할 경우 그 수들을 이용한 

덧셈, 뺄셈식을 알면 효율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

16) 거꾸로 세기 전략의 단점을 인식하여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한다(어떤 수보다 1～3 작은 

수를 계산할 때는 효율적이지만, 그 이상의 뺄셈에서는 오류가 생기기 쉬우므로 효율적이지 못

하다). 

17) 하나의 주사위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의 수는 6이므로 합이 12인 덧셈 식을 계산할 때 2

개의 주사위 모형을 이용할 수 있다.

18) 큐브를 이용하여 합병, 구잔 상황을 보여준다. 즉, 세 개의 수를 사용한 4가지의 덧․뺄셈

식을 제시한다. 예, 4+2=6, 2+4=6, 6-2=4, 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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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방법들은 모두 역연산으로서의 덧셈과 뺄셈의 관계를 이해19)하는 것으로, 

색깔이 다른 2가지 모형을 사용하면 덧셈과 뺄셈이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쉽

게 알 수 있다.

  (6) 한 자리 수인 세 수의 덧셈․뺄셈

  (가) 우리나라 교과서 : 순서대로 세 수를 더하여 계산해 보도록 한다.

  (나) 미국 교과서 : 순서대로 세 수를 더하는 것뿐만 아니라, 덧셈의 결합법칙

을 이용하여 학습한다.

 [그림Ⅲ-45] 덧셈의 결합법칙 (Harcourt, Inc, 2002, <1-1>, pp.175～176)

19) 학생들에게 덧셈이 뺄셈보다 쉬우므로 뺄셈을 해결하는 데에 덧셈을 이용하는 방법을 알

면 뺄셈을 더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시키도록 한다. 즉, 같은 세 수를 사용하는 역연산

으로서의 덧셈과 뺄셈을 제시하여 연산의 관련성을 이해하고, 수 감각을 향상시키도록 한다. 

사실 족 역시 덧셈과 뺄셈의 역연산 관계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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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그림Ⅲ-45]처럼 2+2+6을 계산할 때, 앞에서 2+2를 먼저 계산하거

나 뒤에서부터 2+6을 먼저 계산하거나 합은 10으로 같다는 사실을 인식시킨다. 

 특히, 세 수를 더할 때 10 만들기나 두 배로 하기 전략 등 다양한 전략을 이용

하여 계산하는 기회도 제공한다. 예를 들어, 7+3+4를 계산할 때 7+3 먼저 계산

하여 10을 얻고 거기에 4를 더하여 14란 합을 얻을 수 있으며, 4+4+5를 계산할 

때 4+4는 두 배로 하여 8을 얻고 그에 5를 더해 합 13을 얻을 수 있다. 

 나) 두 자리 수의 덧셈과 뺄셈

  (1) 두 자리 수의 범위에서 받아 올림․내림 없는 덧셈․뺄셈

  (가) 우리나라 교과서 : 받아 올림․내림이 없는 범위 내의 몇십과 몇의 합, 

몇십 몇과 몇의 합, 몇십 몇과 몇십 몇의 합, 몇십 몇과 몇십 몇의 차의 순서로 

학습한다. 

 받아 올림을 학습하지 않았으므로, 구체물→수모형→수의 순서로 먼저 10이 되

게 만든 후, 나머지 수를 더하는 10 만들기 전략을 이용하여 덧셈을 계산한다. 

뺄셈에서도 받아 내림이 없으므로, 활동20)을 통해 계산하도록 한다.

  (나) 미국 교과서 : 두 자리 수의 덧셈을 10 모형을 사용하여 먼저 10 단위의 

덧셈만 지도한다(30+40, 3tens + 4tens = 7 tens). 몇십과 몇의 합21), 몇십과 몇

십의 합22)은 활동을 통해 해결한다.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자리 값 표를 이용한 한 자리 수와 두 자리 수의 덧

셈 계산을 도입한다. 숫자들을 십의 자리와 일의 자리로 나누고, 오른쪽부터 왼

쪽으로 계산을 하도록 한다(세로 셈 도입 및 십 모형과 일 모형 사용).

20) 두 수의 뺄셈에서 10이 되도록 뺀 후, 나머지 수를 빼거나(구체물→수모형→수), 두 수의 

뺄셈에서 큰 수를 십 묶음과 낱개로 나누어 십 묶음에서 뺀 나머지를 남은 낱개와 더한다.

21) 수직선 모형을 이용하여 세기 전략으로 해결한다.

22) 10씩 뛰어 세기(skip count)로 10의 자리끼리의 덧셈을 지도한다. 이때 100 수열 표를 이용

하는데, 어떤 수에 10을 더한 수를 찾기 위해서는 어떤 수에서 1행 아래의 수를 찾도록 한다. 

이는 수열 표 각 한 개의 열에 10개의 수가 있기 때문으로 학생들이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있

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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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십과 몇의 차23), 몇십 몇과 몇십의 차24)를 계산하는 뺄셈 역시 활동을 통해 

해결한다. 받아 내림이 없지만, 자릿수 개념에 따라 뺄셈의 세로 식을 지도하도

록 한다.

 또한 자릿수 개념에 따라 뺄셈의 세로 식을 지도한다. 이때 뺄셈은 세로 식으

로 쓰지만, 수모형을 이용하여 뺄셈을 하는 것이므로 받아 내림의 알고리즘을 

강조하지 않고, 수들의 자리 값만 맞춰서 쓴다.

 우리나라가 1학년에서만 받아 올림․내림이 없는 덧셈․뺄셈을 도입하고 학습

하는 데에 반해, 미국에서는 2학년 1～3단원에서 다양한 전략을 이용한 덧셈․

뺄셈을 계산하도록 한다(교환법칙, 결합법칙, 세기전략, 두 배로 하기 전략, 

doubles plus one, 10 만들기 전략, 어떤 수에 0을 더하거나 빼기, 거꾸로 세기, 

사실 족 등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문제 상황에서 덧셈과 뺄셈을 연습함).

  (2) 덧셈․뺄셈 활용하여 실생활 문제의 해결

  (가) 우리나라 교과서 : 덧셈, 뺄셈의 전략을 소개하며 실생활의 문제를 해결

하도록 한다. 

  (나) 미국 교과서 : [그림Ⅲ-41]처럼 각 단원의 마지막 차시에 대게 실생활과 

관련된 문제를 제시한다. 예를 들어, 60개의 빵 중에서 50개를 먹었다면, 남은 

빵은 몇 개 인가를 묻는 질문은 별다른 연산과정을 거치지 않고 논리적인 추론

으로 답을 선택하도록 하여, 수 감각을 기를 수 있다. 

 위와 같은 문제의 경우, 답으로 10 또는 100 중에서 선택하게 하는데, 먹은 것

은 없어진 것이므로 60에서 50을 뺀 것은 두 수보다 클 수 없으므로 100은 답

으로 알맞지 않다는 것을 찾아내도록 한다.

 다) 받아 올림․받아 내림이 있는 두 자리 수의 덧셈과 뺄셈

  (1) 두 자리 수의 범위에서 받아 올림․내림 있는 덧셈․뺄셈

  (가) 우리나라 교과서 : 두 자리 수 ± 한 자리 수의 계산 및 두 자리 수끼리

23) 거꾸로 세기 전략(count back)을 이용하여 지도한다.

24) 10씩 거꾸로 세기를 통하여 10 단위끼리의 뺄셈을 지도하는 데에 이때 100 수열 표 이용

한다(10씩 거꾸로 세면 일의 자리 숫자는 변하지 않고, 십의 자리 숫자만 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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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덧셈과 뺄셈도 반구체물→수모형→형식화의 순서로 받아 올림과 받아 내림

의 세로 셈 알고리즘을 학습25)한다.

 이렇게 덧셈․뺄셈의 계산 원리와 계산 형식을 이해하여 능숙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하는데, 미국과 달리 특수한 수에 대한 전략은 없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산하도록 유도한다.

 2학년에서 받아 올림이 일의 자리나 십의 자리에서 한 번 있는 (두 자리 수) 

+ (두 자리 수), 받아 올림이 두 번 있는 (두 자리 수) + (두 자리 수)의 순서로 

학습한다.

  (나) 미국 교과서 : 우리나라와 달리 1학년에서 두 자리 수의 범위에서 받아 

올림․받아 내림이 있는 덧셈․뺄셈을 처음으로 학습한다.

 [그림Ⅲ-46] 받아 올림이 있는 덧셈 (Harcourt, Inc, 2002, <1-2>, p.421)

25) 우리나라는 대게 원리탐구 학습모형에 따라 알고리즘을 도입하고 있다. 반구체물과 수모형

을 이용하여 계산하고, 자릿값에 따라 세로 셈의 알고리즘을 형식화한다([그림Ⅲ-3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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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Ⅲ-47] 받아 내림이 있는 뺄셈 (Harcourt, Inc, 2002, <1-2>, p.435)

 이때, 자릿값을 이용․ 형식화된 세로 셈 알고리즘으로 덧셈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수모형을 이용하여 계산하고 자리 값의 위치26)만 인식하도록 한다.

 [그림Ⅲ-46], [그림Ⅲ-47]처럼 수모형을 이용하여 받아 올림․받아 내림이 있

을 때 일 모형 10개를 십 모형 1개로,  십 모형 1개를 일 모형 10개로 바꾸는 

과정을 상세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1학년에서 받아 올림․받아 내림을 수모형을 이용하여 도입했다면, 2학

년에서 본격적으로 받아 올림․받아 내림이 있는 덧셈․뺄셈을 학습하게 된다. 

 먼저 [그림Ⅲ-31], [그림Ⅲ-32]처럼 받아 올림, 받아 내림을 regroup이라는 용

어로 약속하지만, 수모형을 이용하여 일의 자리 숫자가 10 또는 그 이상 될 때, 

일 모형 10개를 십 모형 1개로 재조직하게 함으로써 세로 식의 알고리즘을 도

26) 자리 값으로 수를 정렬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수모형을 이용한 조작활동을 통해 받

아 올림을 계산하므로 알고리즘을 도입하지 않아도 계산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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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하지 않아도 계산27)할 수 있도록 한다.

 두 자리 수끼리 덧셈․뺄셈을 할 때, 한 자리 수의 덧셈과 자리 값의 개념을 

학습하면 계산력을 향상시키며, 나중에 암산28)으로 큰 수들의 덧셈29)을 효율적

으로 계산할 수 있다([그림Ⅲ-48] 참조). 

 자리 값 개념 및 세로 식 알고리즘을 학습할 때는 가로 식 문제를 세로 식으

로 바꿔 알고리즘에 따라 문제를 해결30)하게 한다.

 또한 무조건 받아 올림․받아 내림을 이용하여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읽고 받아 올림․받아 내림이 필요한 상황인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인지 인식하

도록 하여 수 감각을 형성하는 데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2) 두 자리 수의 범위에서 세 수의 덧셈․뺄셈

  (가) 우리나라 교과서 : 세 수의 덧셈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아보게 하여 

덧셈의 교환성을 경험시킨다. 

 또한, 합병, 구잔 상황에서 두 자리 수+한 자리 수+한 자리 수, 두 자리 수- 

한 자리 수-한 자리 수의 연가산과 연감산을 세로 형식으로 계산할 수 있게 한

다. 실생활 문제에서 가감산, 감가산의 세 수의 혼합 계산도 지도한다.  

  (나) 미국 교과서 : 두 자리 수의 범위에서 세 수의 덧셈․뺄셈은 나와 있지 

않다.

27) 15+8를 계산할 때 먼저 일의 자리 수끼리 더하여(5+8=13) 일의 자리 수의 합이 10 이상이 

되었으므로, 수모형을 재조직하면 합 23을 얻을 수 있다.

28) 어림([그림Ⅲ-49] 참조), 반올림, 암산이란 용어를 도입하여 어림으로 두 자리 수의 덧셈을 

계산하게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36+33의 경우, 40+30=70으로 계산할 수 있다(어림을 할 때의 

한 방법으로 일의 자리 숫자가 5 이상일 때, 10으로 어림할 수 있음을 지도함). 또한 덧셈은 결

합법칙이 성립하므로 이를 이용하면 암산으로 좀 더 쉽게 계산할 수 있음을 인식하도록 한다.

29) 예를 들어 24+72를 계산할 경우, 십의 자리 수는 십의 자리 수끼리, 일의 자리 수는 일의 

수끼리 떼어내어 더한 후(20+70=90, 4+2=6), 십의 자리 숫자와 일의 자리 숫자를 더하면

(90+6=96) 합 96을 구할 수 있다.

30) 가로 식으로 써진 문제를 세로 식으로 바꿔 알고리즘에 따라 문제를 해결할 때, 주의사항

을 인식하도록 한다(덧셈은 교환법칙이 성립하므로 더하는 순서를 바꿔도 합이 변하지 않았지

만, 뺄셈은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가로 식의 문제를 보고 세로 식으로 식을 쓸 때 수

를 쓰는 순서에 주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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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Ⅲ-48] 암산으로 차 구하기 (Harcourt, Inc, 2002, <2-1>, p.223)

 [그림Ⅲ-49] 어림으로 합, 차 구하기 (Harcourt, Inc, 2002, <2-2>, p.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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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덧셈과 뺄셈의 관계 이해

  (가) 우리나라 교과서 : [그림Ⅲ-8]처럼 12+4=16이라는 덧셈 식에서 16-4=12 

또는 16-12=4라는 뺄셈식을 만들 수 있음을 소개한다. 즉 미국과 같이 사실 족

의 개념이 아니라, 주어진 덧셈 식을 보고 뺄셈식 만들기, 뺄셈식을 보고 덧셈 

식을 만들도록 한다.

  (나) 미국 교과서 : 사실 족을 이용하여 덧셈과 뺄셈의 관계를 파악하도록 하

고, 덧셈이 뺄셈의 역연산임을 이해하여 검산할 때 이용하도록 한다.

 [그림Ⅲ-50] 덧셈을 이용한 뺄셈의 검산 (Harcourt, Inc, 2002, <2-1>, p.217)

 라) 세 자리 수의 덧셈과 뺄셈

  (1) 세 자리 수의 범위에서 덧셈․뺄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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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우리나라 교과서 : 받아 올림, 받아 내림이 없는 세 자리 수끼리의 덧

셈․뺄셈을 먼저 학습한다. 

 몇백 몇십과 몇백 몇십, 몇백 몇십 몇과 몇백 몇십 몇의 합을 어림하여 구하도

록 한 후, 수모형을 이용하여 덧셈을 지도한다. 이때, 받아 올림이 없는 세 자리 

수끼리의 덧셈을 세로 셈의 계산 형식으로 이해하고 익숙하게 계산하도록 한다.

 몇 백과 몇 백의 차는 백 모형으로 지도한 후, 가로 셈․세로 셈을 학습하도록 

한다. 

 또한, 몇백 몇십과 몇백 몇십, 몇백 몇십 몇과 몇백 몇십 몇의 차를 어림하여 

구하도록 하고, 수모형을 이용하여 스스로 알고리즘을 발견하여 뺄셈의 계산 형

식을 이해․계산하게 한다.

 받아 올림․받아 내림이 있는 계산을 할 때에는 먼저 수모형 스티커를 사용, 

구체물 조작을 통해 받아 올림․받아 내림의 계산 원리를 이해하게 한다. 이후

에는 받아 올림이 한 번 있는 (세 자리 수)+(두 자리 수 또는 세 자리 수), 받

아 올림이 두 번 있는 (두 자리 수)+(두 자리 수), (세 자리 수)+(세 자리 수), 

받아 내림이 한 번 있는 (세 자리 수)-(두 자리 수 또는 세 자리 수), 받아 내

림이 두 번 있는 (세 자리 수)-(두 자리 수 또는 세 자리 수)의 순서로 학습한

다. 

 우리나라도 어림하여 계산하고, 수모형을 이용하여 확인한 후 받아 올림 또는 

받아 내림이 있는 덧셈, 뺄셈의 계산 형식31)을 지도하는 데, 어림을 할 때에는 

“쯤”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정확한 값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정도

의 값을 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도록 한다.

 이러한 어림은 기계적인 계산보다 문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계산하

게 함으로써, 계산하기 전에 답을 짐작하게 하여 수 감각을 기를 수 있게 한다.

  (나) 미국 교과서 : 일의 자리의 자연수의 연산방법과 같이 백 모형을 이용하

여 백단위의 덧셈을 지도한다. 예를 들어 300과 100의 합을 구할 경우, 3+1=4와 

31) 덧셈과 뺄셈의 원리는 같은 자릿수끼리 계산한다는 것(같은 단위끼리 계산)과 덧셈에서는 

일의 자리 수가 10 이상이 되면 받아 올림을 하고, 뺄셈에서는 일의 자리끼리 뺄 수 없을 때에 

받아 내림을 한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한다. 이때, 두 자리 수의 덧셈․뺄셈과 마찬 가지로 자

릿수가 늘어도 받아 올림․받아 내림의 계산 원리는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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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으므로  3hundreds + 1hundred  = 4hundreds와 같고, 이는 300+100은 400과 

같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이처럼 미국에서는 패턴을 사용하여 계산하는 것32)

을 강조한다.

 또한 자리 값의 학습을 할 때,  [그림Ⅲ-34]처럼 자리 값의 위치를 표의 형식

으로 제시하였다가 세로 알고리즘으로 제시한다. 

 세 자리 수의 덧셈과 뺄셈33)은 받아 올림․받아 내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오

른쪽부터 왼쪽으로, 일의 자리 수부터 계산하도록 한다.

  (2) 세 자리 수의 범위에서 세 수의 덧셈․뺄셈

  (가) 우리나라 교과서 : 세 자리 수의 연가산(743+49+188), 연감산(800-368-37

5), 혼합계산(743-296+375)의 순서로 다루고 있다([그림Ⅲ-51] 참조).

 이때 혼합계산은 차례대로 계산하게 함으로써 계산상의 혼란을 줄일 수 있다

는 것을 알게 한다.

  (나) 미국 교과서 : 세 자리 수의 범위에서 세 수의 덧셈․뺄셈은 실생활에서 

돈을 계산하는 활동([그림Ⅲ-52] 참조)으로 1차시 정도 다루고 있다.

  (3) 덧셈․뺄셈 활용하여 실생활 문제의 해결

  (가) 우리나라 교과서 : 혼합계산을 이용하여 실생활과 관련된 문장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다.

  (나) 미국 교과서 : 실생활에서 쉽게 접하는 돈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다.

32) 4+5=9와 40+50=90을 안다면, 같은 패턴을 사용하여 400+500=900이라고 해결할 수 있다. 덧

셈뿐만 아니라 뺄셈에서도 한 자리 자연수의 연산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백 모형을 이용하여 

백단위의 뺄셈을 지도한다. 예를 들어 500-300을 계산할 때, 5-3=2이고 이를 이용하면 5hundre

ds - 3hundreds = 2hundreds가 되며 결국 500-300=200이 된다.    

33) ‧3단계로 세 자리수의 덧셈을 계산하도록 지도 - step 1 : Add the ones, step 2 : Add 

the tens, step 3 : Add the hundreds (받아 올림이 필요할 때 받아 올림을 하도록 함)

‧3단계로 세 자리수의 뺄셈을 계산하도록 지도 - step 1 : subtract the ones, step 2 : subtract 

the tens, step 3 : subtract the hundreds (받아 내림이 필요할 때 받아 내림을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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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Ⅲ-51] 세 자리 수 범위의 세 수 덧셈 (교과부, 2009, <2-1>, pp.68～69)

 미국이 화폐로 달러(dollar)와 센터(cent)를 이용하므로, 돈을 계산할 때 소수 

세 자리 수를 이용($ 4.80 + $ 3.65 = $ 8.45)하게 된다. 이때, 학생들은 처음으

로 소수의 덧셈을 경험한다. 소수점에 맞춰 덧셈 식을 쓰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1달러보다 작은 양을 나타낼 때에 자리 값을 채우기 위해 달러 기호 뒤에 0을 

쓴다는 것을 알게 한다([그림Ⅲ-52] 참조). 

 돈의 계산을 할 때에는 먼저 답을 어림하게 한 후에 정확하게 계산하여 서로 

비교해 보게 한다. 이러한 어림을 이용한 활동을 통해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수 

감각을 기를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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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Ⅲ-52] 실생활 문제에서 세 수의 계산(Harcourt, Inc, 2002, <2-2>, p.405)

 마) 곱셈

  (1) 곱셈의 상황 및 곱셈의 의미 이해

  (가) 우리나라 교과서 : 몇 “배” 개념을 학습하기 이전에, 그 출발점으로 묶어 

세기([그림Ⅲ-24] 참조)를 도입한다. 그 후 몇의 몇 배, 동수 누가의 개념을 곱

셈식으로 나타내어 곱셈34)과 곱셈식35)을 학습한다. 

34) 박교식은 곱셈, 곱셈식이 무정의 용어로 사용되었으며, 이중 곱셈은 무정의 용어로서 자격

을 갖는다고 보았다.

35) 곱셈식은 실생활에서 알아보기→반구체물(동수누가)→곱셈식 약속(5의 3배를 5×3이라고 쓰

고, 5×3이라고 읽는다)의 순서로 학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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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격적인 곱셈구구를 학습하는 단계가 아니므로 생활 장면에서 발견할 수 있

는 소재를 선택하여 구체물을 가지고 해결하는 활동을 통해 곱셈에 대한 기초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한다.

  (나) 미국 교과서 : 수학적인 용어로 곱셈문장(multiplication sentence), 곱(m

ultiply)을 도입하고,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뛰어 세기, 동수누가에 의한 곱의 의

미를 지도한다.

 단, [그림Ⅲ-25], [그림Ⅲ-26]처럼 곱셈식을 나타낼 때, 우리나라와 반대로 행과 

열의 순서36)로 나타낸다.

 또한 곱셈의 교환법칙([그림Ⅲ-16] 참조)을 약속하고 지도하며, 한 자리 수의 

곱셈도 세로 셈([그림Ⅲ-23] 참조)으로 지도한다. 세로 셈은 큰 자리 수의 곱셈

을 계산할 때 중요하게 사용되므로, 각 자리의 위치에 맞게 쓰도록 한다.

  (2) 곱셈구구 이해, 한 자리 수의 곱셈

  (가) 우리나라 교과서 : 스티커 붙이기→물건 일정하게 세기(동수누가)→곱셈

구구표 만들기의 순서로 2, 5, 3, 4, 6, 7, 8, 9단 곱셈구구([그림Ⅲ-2] 참조)의 구

성 원리를 이해하고 학습하도록 한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1, 0의 곱셈구구도 지도([그림Ⅲ-3] 참조)하는데, 1의 단 

곱셈구구를 지도할 때는 (어떤 수)×1의 형식보다 1×(어떤 수)의 곱셈에 초점을 

맞추어 지도하고, 0의 단37)은 공 꺼내기 놀이를 통해 점수가 있고 없음의 의미

로 지도한다.

36) 미국에서는 곱셈을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5+5  → 2 groups of 5 , 2×5 = 10

    3+3+3+3  → 4 groups of 3 , 4×3 = 12

    2+2+2+2+2  → 5 groups of 2 , 5×2 = 10

덧셈을 곱셈으로 고칠 때에도 같은 순서로 나타낸다.

10+10 = 20 (2×10 = 20), 5+5+5= 15 (3×5 = 15), 1+1+1+1 = 4 (4×1 = 4)

37) “0과 어떤 수의 곱은 0이다.”, “어떤 수와 0의 곱은 항상 0이다.”란 사실을 일반화 시키도

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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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셈구구를 활용한 문제는 곱셈식으로 나타내기→곱 구하기→답하기 순서로 

해결하도록 하고, 곱셈표를 이용하여 6×8, 8×6의 곱셈의 교환 법칙38) 등 여러 

가지 규칙을 지도한다.

  (나) 미국 교과서 : 우리나라와 달리 어떤 수에 2, 5, 10을 곱하는 곱셈 구구

만 학습하고, 그 외의 곱셈 구구는 3학년 1학기에 학습한다.

 2의 단은 자전거 바퀴를 이용39)하여 지도하고, 5의 단은 한 손에 있는 손가락

의 수40)로 지도하며, 10의 단은 10 모형41)을 이용하여 지도한다.

 바) 나눗셈

 (1) 나눗셈의 상황 및 나눗셈의 의미 이해 - 분할(등분제, 포함제), 동수누감

 (가) 우리나라 교과서 : 2학년에서는 나눗셈을 다루지 않으며, 3학년 1학기에 

곱셈 구구 범위의 나눗셈을 처음 도입한다.

 (나) 미국 교과서 : 나눗셈, 몫의 용어를 도입하고, 나머지가 없는 것과 있는 

나눗셈을 등분제로 지도42)한다. 또한 동수누감을 이용하여 나눗셈을 지도함으로

써 원래 수에서 뺄셈을 한 수(몇 번 뺐는지)가 나눗셈 문제에서 몫이 됨을 설

명43)해 준다. 단, 동수누감을 이용할 때 나머지가 있는 나눗셈은 혼동을 줄 수 

있으므로 다루지 않는다. 

38) 우리나라에서는 곱셈의 교환법칙을 용어로 학습하지 않고, 덧셈의 교화법칙과 마찬가지로 

활동을 통해 성질을 인식하도록 한다.

39) 7 groups of 2 wheels → 7×2=14  ⇒ 1×2, 2×2, 3×2, 4×2, …, 9×2=18

40) 1×5, 2×5, 3×5, 4×5, … , 9×5=45. 이때 곱셈의 규칙을 발견하도록 지도한다. : 일의 자리 

수가 모두 5 또는 0으로 끝난다.

41) 1×10, 2×10, 3×10, 4×10, … , 10×10=100. 이때 어떤 수에 10을 곱한 수는 모두 일의 자리 

수가 0으로 끝나며, 10에 곱하는 수가 1씩 커지면 곱의 십의 자리 숫자가 1씩 커진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한다.

42) 나머지가 없는 경우: Divide 12 flowers into 3 equal groups.(4 in each group, 0 left over)

나머지가 있는 경우: Divide 13 oranges into 2 equal groups.(6 in each group, 1 left over)

43) 예를 들어 8 ÷ 2를 계산할 경우, 8에서 2씩 4번을 빼면 나머지가 0이 되므로, 몫을 4라고 

할 수 있다.   -2 -2 -2 -2

8 ⇒ 6 ⇒ 4 ⇒ 2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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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및 제언

 수와 연산은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다른 영역의 수많은 활동을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된다. 이 점에서 수와 연산에 대한 개념을 학습하고 

연산 기능을 숙달하는 일이 수학학습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교사는 수학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으로 요구되는 사칙연산에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런 교육활동에 도움이 되고자 지금까지 우리

나라와 미국의 교과서를 비교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칙연산의 학습은 원리탐구 학습모형의 학습형태를 띄며 활

동을 통해 연산의 성질을 인식하고 적용하며 원리를 찾는 활동이 주를 이루었

다. 이때 전략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이용할 뿐, 전략 자체를 약

속하거나 전략의 성질을 학습하는 활동이 주를 이루지는 않았다. 또한, 약속하

지 않고 내용 전개의 정황상 학생들이 개념을 파악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새로운 용어를 약속한 뒤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용어를 재정

의 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었다. 

 특히 곱셈의 경우, 곱셈을 모델링하여 곱셈식으로 나타낼 때 행과 열의 순서를 

행렬을 표현할 때와 다르게 사용하며 표현상의 일관성 문제를 제기하도록 하였

다. 

 반면 미국의 경우, 사칙연산은 대게 조작활동(큐브, 수모형, 수직선 등 사용) 

및 전략을 이용하여 연산 기능의 숙달을 통해 학습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덧

셈식과 뺄셈식의 관계를 알아볼 때는 사실 족(fact family), 관련된 사실(related 

fact)을 이용하고, 덧셈을 할 때는 세기 전략이나 두 배로 하기 전략(doubles), 

두 배로 한 수보다 1 큰 수(doubles plus one), 10 만들기 전략, 뺄셈을 할 때는 

거꾸로 세기 전략, 두 배로 하기 전략 등을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미국은 수학적으로 용어를 정의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필요한 경우 수준에 맞는 용어로 재 정의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특히, 우

리나라와의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곱셈을 모델링 할 때, 우리나라와 다르게 행

과 열의 순서로 나타냄으로써 곱셈에서의 표현의 차이가 두드러짐을 알 수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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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와 미국의 교과서, 둘 중 어느 쪽이 좋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하

지만 교육과정의 주체인 교사가 교과서와 교육과정에 얽매이지 않고 각 국가의 

교과서에서 찾을 수 있는 장점을 선택․재구성하여 학생을 가르치는 방향으로 

교수학적 변환을 시켜 이용한다면 바람직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

대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두 나라의 교과서를 개략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이러한 분석이 

교사의 지도 방법을 수정해 가는 노력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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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mber and Operation is an important component in any Elementary 

Mathematics Curriculum. Operation is an essential skill for students in 

Mathematics.   

 To assist teachers with Number and Operation instruction, a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1st & 2nd grade mathematics textbooks from Korea and 

the U.S.A was undertaken.  This comparative analysis focused on Operation.

 In Korea, Teachers teach Operation using the Principle Research Instruction 

Model. Students are taught the properties of Operation and how to apply 

these properties to problems, often without mathematics terminology being 

defined. When mathematical terms are not defined, they will not always be 

defined effectively in the following grade. 

__________________________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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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e U.S.A., Operation is taught using Operation Strategies or handling 

activities. Various Operation Strategies and mathematics terminology are 

defined. These terms are defined again in the following grade. Specifically, 

Korea and the U.S.A. have differences with multiplication sentences because 

of cultural differences.     

 Korean and American textbooks both have their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hat teachers reorganize their 

elementary mathematics curriculum to achieve the desirable educational 

go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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